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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s covered in the case studies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and furthermore,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hat can lead the discussion on ‘what cases are worth reporting’ 

in future case reports. Methods : Case reports on TKM were searched using the OASIS. The searched research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type of case, including information on disease/symptoms and intervention. Results : A total of 940 researches 

were searched.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type of case study was the report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Case reports, 

which were only two cases in the 1970s, increased rapidly in the 2000s, and in particular, 314 cases within the last five years 

accounted for about 33% of the total literature. As for the number of studies by disease, the cases dealing with musculoskeletal 

diseases such as spine, shoulder and knee joint disorders were the most prevalent. Besides, there were many case reports related 

to cardiovascular, gynecological, cancer, psychiatric, and dermatological diseases. In a total of 51.9% of the included case reports,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Korean medical treatments such as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was used at once, and western 

treatment was used with Korean medical treatment in 28.2% of the studies. The types of Korean medical treatments were varied, 

such as acupuncture, moxibustion, pharmacopuncture, electroacupuncture, Chuna, acupotomy, herbal medicine, external 

preparation, and psychotherapy. The main purpose of the publication of the included case reports was analyzed as a report of 

TKM treatment for rare diseases, or the application of TKM treatment to diseases or symptoms that are “uncommon in TKM 

treatment” even if it is not a rare disease. Conclusions : Case reports have the strength of generating new scientific hypotheses 

by detecting the basic needs and novelty of medicine. The current case studies of TKM do not seem to be sufficient to highlight 

these strengths.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ich cases are reported as cases of patients worth publishing, and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activate case studies of TKM by utilizing diagnostic tools and scien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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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보고(case report)는 대조군이 없이 주로 후향적으로 수행

되는 관찰연구이다1,2). 증례보고는 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를 위

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실험연구에서 누락되거나 감지되기 어

려운 과학적 사실을 관찰하여 이를 보고하고 설명하는 기능이 있

다. 또한 지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연구를 생성할 수 있도록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전적이고 교과서적인 사례에

서 벗어나 더 나은 환자 치료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3). 비록 증례

보고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EBM)의 근거의 

단계(evidence hierarchy) 아래쪽에 위치하여 인과관계가 낮고 약한 

수준의 근거로 평가되지만, 임상 근거의 최전방에서 의사와 환자

의 실제 진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다4,5). 

이는 무작위배정 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와는 차별된 것으로, RCT가 실험적으로 세팅된 환경에서 확증적

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반면, 증례보고는 과학적 참신

함과 영감을 제공한다. 또한 RCT가 부족한 연구 분야에서는 그 

자체로 유용한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6). 

새로운 질병의 자연사나 예후, 치료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빠르고 널리 보급하는 것 또한 증례보고가 제공 가능한 가치이다6).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COVID- 

19에 대하여 매일 전 세계적 동향, 질병의 특징과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담은 상황 보고서(situation reports)를 발표하

고 있으며7), 각 저널 및 학술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빠른 출판 프로

세스를 가동하여 새로운 감염병의 특징과 예후, 환자의 증례보고

를 발빠르게 전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대규

모 실험적 임상연구를 위한 배경과 통찰은 이렇게 출판된 다양한 

형태의 증례보고와 보고서들을 기반으로 계획되거나 수행될 수 있

다. 새로운 질병의 인식과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증례보고는 현 시

점에도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의학 연구의 경우 생물학적 기전, 치료중재의 효능, 안

전성, 임상현장에서의 유효성 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임상 활

용이 가능해지는 일반적인 의학연구/개발 프로세스와 달리 이미 

널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2). 

이러한 독특한 특징은 기존 의학연구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 

외에 임상 실제에 대한 관찰을 통한 치료의 맥락이나 패러다임, 

철학적 이해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이끌어낸다2). 

따라서 증례연구와 같이 현상을 기술하고, 가설을 위한 배경을 제

공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은 한의학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비록 현재와 같은 증례보고의 기술과는 다소 다르지만, 한의학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안(醫案)’을 통해 증례를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유해왔다. 의안은 의가들이 질병을 진찰, 치료하는 과

정을 글로 적어 남긴 것으로, 본인의 임상 경험뿐 아니라 자신의 

학술적 성향을 드러냄으로써 후학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를 얻고 학술적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왔다8). 이

와 관련된 국내 의안 연구로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한의학적 대처 방법을 의안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 연구를 비롯하

여9), 의안을 한의학 교육에 적용하여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의 모듈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 등이 있다10). 

현재에는 한의학 증례보고가 의안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

며, 점점 임상의들도 증례보고 형태로 자신의 치료 경험이나 질환

에 대한 이해를 보고하고 공유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증례보고는 과학적 연구방법의 형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일관성

이 없고 불완전한 보고를 배제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어왔고11), 

이는 Case Report Guideline (CARE)과 같은 보고지침의 제안과 

확산으로 이어졌다12). 한의학 증례보고에서도 보고의 질(reporting 

quality)을 높이고, 한의학의 특수성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증례보고 연구의 보고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1,13-16). 그러나 보고의 질이 연구 그 

자체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례보고에서

도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기술하느냐 만큼이나 연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증례보고의 작성

과 출판에 대한 다양한 논문과 가이드라인들에서 증례보고를 잘 

쓰기 위한 시작점으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내가 보고

하려는 증례가 과연 출판할 만큼 참신하고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3,6,17-19). 그러나 한의학 증례보고에서 다루는 주제나 중요하

게 여기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또한 

한의학 증례보고에서 어떤 증례가 ‘출판할 만큼 참신하고 중요한

지’에 대한 논의 또한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 저

널에 출판된 증례보고들이 어떤 주제(증례)를 다루고 있는지를 전

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의학 증례보고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증

례의 특징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한의 증례보고에서 

‘보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증례’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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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1. 문헌 연구 검색 및 분석 대상 선정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database인 OASIS 전통의학

정보포털(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oasis.kiom.re.kr)의 ‘기본검색’ 기능을 통해 ‘증례’를 검

색어로 하여 2020년 7월 25일 검색을 시행하였다. 문헌검색기간 

및 검색 범위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고, 언어제한은 두지 않았다. 

해당 검색엔진에서는 2020년 7월 15일 기준으로 55종 한의학술지

(1963∼2020)의 한의학술논문 총 31,976건을 서비스하고 있다.

검색된 문헌 중 증례보고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1) 한의학 관련 연구가 아닌 경우; 2) 증례보고가 아닌 다른 형태의 

연구; 3) 출판시기가 오래되어 원문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분석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2. 선정된 문헌 분류 및 분석

1) 질환별, 중재별 분류 및 분석: 두 명의 독립된 연구자가 검색

된 논문의 제목, 초록 및 원문을 통해 증례가 다루고 있는 질환 

및 치료중재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질환은 한의약융합연구

정보센터(https://www.kmcric.com)의 근거중심한의약 DB의 질

환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간장조혈내과, 순환신경내과, 위장소화내

과, 폐장호흡내과, 신장내분비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안이

비인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신경정신과, 사상체질과, 종양내과

로 분류하였다. 

치료중재에 따른 분석에서 중재는 크게 1) 2개 이상의 한의치료

중재를 사용한 경우; 2) 한의치료중재와 양방치료를 함께 사용한 

경우; 3) 침만 사용한 경우; 4) 한약만 사용한 경우; 5) 침, 한약 

이외의 단독 한의치료중재만 활용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양방치료중재는 타겟 질환과 관련이 없더라도 양약 등을 복

용하였다고 기술한 경우는 모두 포함하였다. 이는 증례보고에서 

양약 등과 같은 양방치료중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지 

않거나 그 목적 및 복용시기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

았고, 질병의 특성 상 양방치료중재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기술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 진정한 의미의 ‘협진’이나 ‘병용투

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히 기술 여부를 놓고 이를 구분하였다. 

한의학 증례보고에서 다뤄지고 있는 치료중재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침 치료와 관련된 경우, 치료이론[사암

침법, 동씨침법, 팔체질침법, 분구침법(이침, 두침, 수지침 등 포

함)]과 도구의 특성[전침, 화침, 온침, 매선, 피부침(피내침, 미세침 

포함), 레이저침(레이저치료, 광선치료 포함), 뜸, 부항, 사혈/자락

요법, 약침, 침도요법]을 기반으로 각 증례보고에서 활용된 치료중

재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한약 치료의 경우, 처방을 위한 사용된 

이론(사상의학, 상한론, 형상의학, 기타 새로 개발된 한약기반치

료)을 기반으로 세부항목을 나누었고, 기타 치료로 추나(근막이완

요법, 두개천골요법, 도수교정, 근에너지 기법 등 포함), 기공, 한방 

외용제와 외치법(거머리요법, 훈증요법, 좌욕, 여드름 압출법, 관

장법, 테이핑, 스파치료, 찜질, 점안액 등 포함), 보조기 사용, 음양

균형장치 사용, 한방정신요법(행동수정, 자율훈련법, 뉴로피드백, 

이완요법, 행동요법 등 포함)으로 나누어 그 빈도를 추출하였다. 

상기 세부항목들은 미리 일부 증례에 대한 내용을 무작위로 검토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치료중재 분석은 각각의 치료중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1차적으로 분석하되, 

2000년대 이후의 증례보고 논문이 급격하게 많아짐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는 5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2) 한의학 증례연구에서의 환자 사례의 특징에 대한 정성적 분석

한의학 증례연구에서 다룬 환자 사례의 특징을 다각도로 파악하

기 위하여 증례의 주제별로 정성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사례의 특징 요소들을 뽑아내고 이에 대해 

해당 사례를 통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환자 사례의 주제 선정은 미리 수행한 질환별, 치료중재별 세부

분석 요소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한의학 임상 상황을 가능한 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에 보고된 증례보고에서

의 좋은 증례에 대한 기준들3,6,17-19)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

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1) 질환의 특징: 질환과 관련한 주제로는 질환 자체의 병인 병

기 측면(질병 간, 증상 간의 관련성 포함), 질환을 진단하는 측면, 

질환 자체의 희귀성, 질병에 의한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 질병에

서의 요인과 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주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해당되는 증례를 확인하였다. 

(2) 치료중재의 특징: 치료중재와 관련된 주제로는 치료로 인한 

유의미한 결과의 보고, 치료나 치료과정 중의 일상적이지 않은 이

상반응이나 예상치 못한 합병증 보고로 설정하였고, 이에 해당되

는 증례를 확인하였다.  

결    과

1. 문헌 검색 결과

미리 설정된 검색전략에 의해 총 981건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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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number of studies pub-
lished by year.

이들 중 중복문헌 4건, 증례보고가 아닌 문헌 29건, 한의학과 관련

이 없는 문헌 6건, 원문미확보 1건을 제외하여 940개의 문헌이 최

종적으로 선정되었다. 한의 증례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형태는 중

재의 효과에 대한 보고였으며, 그 외 진단 혹은 검사법에 대한 보고 

3편, 부작용 발생에 대한 보고 12편, 예상치 못한 증상의 발현에 

대한 보고 1편이 있었다.

2. 문헌 분석

1) 연도별 문헌 편수: 연구 출판 연도에 따른 논문 편수는 1970

년대 1편, 1980년대 2편, 1990년대 14편, 2000년대 346편, 2010

년대 555편이었으며, 2020년에 현재까지 출판된 논문은 22편이었

다. 1970년대 1편에 불과했던 증례보고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5년 이내의 문헌이 314편으로 전체 문헌

의 약 33%를 차지하였다(Fig. 1).

2) 학회지별 문헌 편수: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72편, 한방재활의

학과학회지 80편, 대한침구학회지56편,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53편, 

한방척추관절학회지 50편, 동의생리병리학회지 49편, 대한한방소아

과학회지 49편,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32편, 대한한의학회지 22편 

등이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3) 질환별 문헌편수 및 세부내용: 질환별 문헌수는 침구과에서 

다루는 질환에 대한 문헌이 196편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다룬 증례

가 가장 많았다. 재활의학과에는 근골격계 질환과 비만에 대한 문

헌을 배정하였으며 총 168편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순환

신경내과에서 다루는 질환에 관한 문헌이 114편, 부인과질환 68

편, 종양에 대한 문헌 60편, 정신과 질환 54편, 피부과 53편, 위장

소화내과 45편, 소아과 42편 등이었다. 다양한 증상의 여러 환자를 

다룬 논문 1편은 기타로 배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2에 제

시하였다.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척추, 견관절, 슬관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 외에 기능적 뇌척주요법(Func-

tional Cerebrospinal Therapy, FCST)으로 불리는 음양균형장치

를 통하여 턱관절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치료된 다양한 질환 증례

들이 턱관절균형의학회지에 출판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재활의

학과에서 다루는 질환 중 비만에 대한 증례보고는 28편이었는데 

대부분 치료 중재의 효과를 다룬 내용이었으며, 그 중 1편은 비만

환자의 절식기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황달에 대한 증례 보고였

다. 

간장조혈내과로 분류한 문헌에서 다룬 질환은 만성 간염, 

Wilson씨 병, 알코올성 간질환, 간경변 등이 있었다. 그 외 간 기능 

개선에 대한 한약의 효과를 다룬 문헌이 6편 있었는데, 약인성 간

손상 환자가 한약을 복용한 경우와 장기간 한약을 복용한 환자 등

에서 간기능이 개선됨을 보였다. 반면, 산삼약침 투여로 인해 약인

성 간손상이 발생한 증례에 대한 보고가 1편 있었다. 또한 환자 

임의로 섭취한 한약재로 인한 중독사례에 대한 보고도 2편 존재하

였다. 

한편, 순환신경내과 관련 문헌은 주로 뇌경색과 뇌출혈에 관한 

증례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 소아에 대한 증례는 3편, 임산부에 

대한 증례도 1편 존재하였다. 그 외에는 파킨슨병, 고혈압, 고지혈

증에 대해 다룬 증례보고들이 있었다. 위장소화내과 관련 증례는 

기능성 소화불량, 위식도역류질환, 궤양성 대장염, 위 절제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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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journals in which case reports have been published and the number of corresponding documents

Name of Journal Number of case reports

The journal of internal Korean medicine 172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80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56

The Journal of Korean obstetrics & gynecology 53

Journal of Oriental Spine and Joint Society 50

The journal of pediatrics of Korean medicine 49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49

The Journal of Korea CHUNA manual medicine for spine & nerves 42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Society 36

University Journal 34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34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32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9

Journal of Korean pharmacopuncture institute 28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4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ine 22

Journal of Korean Medicine for Obesity Research 18

The journal of East-West medicine 17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oncology 15

The Korean journal of maridian & acupoint 14

Journal of TMJ Balancing Medicine 14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diagnostics 10

Journal of the Society of Stroke on Korean Medicine 10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Korean Hyungsang Medcine 8

Journal of society of Korean medicine for obesity research 8

Journal of Oriental Sports Medicine 7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Surgery,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4

The journal of oriental chronic diseases 7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3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Ki-Gong academy 3

The journal of association of spinal manipulation & diagnostic method 3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2

Journal of Hyehwa Medicine 2

The journal of SOMUN oriental medical society 1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oncology 1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1

Jouranl of Bokchi medicine 1

Dongeui Haneui Yeon 1

증후군, 마비성 장폐색, 구강작열감 증후군, 흑모설, 설염, 딸국질 

등에 대한 것이었다. 대부분 치료중재의 효과를 보고한 논문이었

으며, 특이적인 증례는 각기 다른 유문-십이지장의 기질적 병변을 

나타내는 3명의 환자 대한 장음을 측정한 보고가 있었다. 

폐장호흡내과 관련 증례는 비염, 다한증, 천식, 폐기종, 만성기

침, 부비동염 등의 질환을 다루었다. 특히 다한증의 경우 7편의 증

례에서 다양한 처방에 대한 효과를 보고하였다. 

신장내분비내과 관련 증례의 경우 당뇨, 갑상선질환, 신우신염, 

방광염, 쿠싱증후군, 다낭성신질환 등의 질환을 다루었다. 대부분 

효과에 대한 보고였으나, 소청룡탕으로 인해 혈당이 상승한 당뇨

병 환자에 대한 증례도 있었다. 

부인과 관련 증례는 난임, 갱년기 장애, 다낭성난소증후군, 월경

불순, 만성골반염, 자궁출혈, 난소낭종, 요실금 등이 있었으며, 특

이한 증례로는 한의약중재를 통해 출산과정에 도움을 준 보고들이 

3편 있었다. 

소아과 관련 증례에서는 매우 다양한 범위의 질환을 다루었는

데, 성장, 지루성 피부염, 야경, 야제에 대한 증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의 소아임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질환이었다. 즉, 아스퍼

거 증후군, 헌터증후군, WPW 증후군, 신체화장애, 소아기 류마티

스 관절염, 혈우병성 관절증, 마비사시, Krabbe병 등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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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isease dealed in case reports and the number of 
corresponding documents

Disease Number

Department of Hepatology 29

Department of Cardiology 114

Department of Gastroenterology 44

Department of Pulmonology 21

Department of Nephrology 37

Department of Acupuncture of Moxibustion 196

Department of Gynecology 68

Department of Pediatrics 42

Department of Ophthalmology & Otorhinolaryngology 30

Department of Dermatology 54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169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1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54

Department of Oncology 60

Miscellaneous 1

였다. 

안이비인후과 관련 증례에서는 삼차신경통, 이명, 돌발성 난청, 

복시, 메니에르 증후군, 보그트-고야나기-하라다병 등을 다루었으

며, 피부과 관련 증례에서는 여드름, 건선, 아토피, 알레르기성 자

반증, 습진, 지루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사마귀, 탈모 등의 

다빈도 질환 외에도 Henoch-Schonlein자반증, 전신성 홍반성 낭

창과 같은 질환에 대한 증례보고도 존재하였다. 그 외에도 안면주

름, 피부미용, 성형수술 후 부종에 대한 증례도 보고되었다. 

신경정신과 관련 증례는 공황장애, 불안 및 우울장애, 틱장애, 

뚜렛장애, 화병, 진전, 기억상실, 치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섬망 등으로 다양했다. 

사상체질과와 관련된 증례에서 다룬 질환은 중풍 후유증, 중풍 

환자에게 병발된 불면/폐렴, 진전, 베체트병, 의인성 부신기능저하

증, 부종, 당뇨, 심방세동 등이었다. 이 외에도 소양인 환자에게 

태음인 처방을 사용해 오치한 경우에 대해 보고한 증례도 있었다. 

종양에 대한 증례는 58건으로 2000년 이후부터 출판되기 시작

하였다. 암종은 폐암, 위암, 유방암 등의 유병률이 높은 암 이외에

도 하악 선양낭성암, 흑색종, 갈색세포종, 교모세포종 등의 상대적

으로 유병률이 낮은 암에 대한 증례도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로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의 표준치료 후 발생한 부작용

에 대한 치료 증례이며, 그 외 종양퇴축에 대한 증례들도 보고되었

다. 

4) 중재 별 문헌편수 및 세부 내용

치료중재에 따른 분석은 치료중재에 대한 분류가 가능한 927편

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51.9% (n=481)의 증례보고에서는 

침, 한약 등 2개 이상의 한의치료를 한꺼번에 활용한 복합 한의치

료중재를 사용하였고, 28.2% (n=261)는 양방치료중재를 한의치료

중재와 함께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만 사용한 경우는 

10.7% (n=99)였고, 침만 사용한 경우는 5.4% (n=50)로 이는 수기

침만 사용하거나 약침만 사용한 경우도 모두 포함된 결과이다. 그

밖에 특정 치료중재 1개만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3.9% (n=36)

로, 그 중에서는 침도요법이 가장 많았고(n=9), 뜸, 추나, 매선 등이 

있었다. 

(1) 증례보고에서 사용된 치료중재의 연도별 변화

① 침 치료와 관련된 치료중재의 경우 치료이론과 도구의 특성

을 기반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치료중재의 사용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Fig. 2). 뜸(n=238), 약침(n=214), 부항(n=162), 전침

(n=120)은 증례보고에서 자주 활용된 치료중재였으며, 상대적으

로 레이저침(n=21), 매선(n=13), 사혈요법(n=11), 온침(n=8), 피부

침(n=7), 화침(n=6)은 덜 사용되었다. 막대그래프로 표기된 전체 

증례보고 수의 증가 추세선에 기반해서 볼 때 약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최근 5년간은 더 많은 보고가 이

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침요법은 2000년대 후반부터 증례보

고가 발표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보고가 지속되고 있었다. 치료이

론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사암침법은 단독, 혹은 다른 침법과 동시

에 활용이 되었는데(n=91), 2001∼2010년 구간에는 많이 보고되

었다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동씨침법이나 체질침, 

이침/두침과 같은 분구침법도 2000년대가 가장 많은 보고가 있었

던 것으로 보아, 당시에 다양한 침법을 임상에 활용하고 이를 증례

보고로 발표하는 특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침법의 구체

적인 내용으로는 동작침법(Motion Style Treatment, MST: 자침 

후 환자로 하여금 자침 부위를 움직이게 하는 치료법), 태극침법, 

황구침법, 자석침, 정안침, 안면미소침, 레인보우 요법(1992년 일

본에서 알려진 색채요법 중 하나로 경혈자극이 포함됨) 등이 있었

다.

② 한약 치료의 경우, 처방을 위한 사용된 이론(사상의학, 상한

론, 형상의학, 기타 새로 개발된 한약기반치료)을 기반으로 세부분

석을 진행하였다(Fig. 3). 사상의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1990년

대를 시작으로 2000년대 초중반에 폭발적인 증가가 보고되었으나 

이후에는 다시 주춤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상한론 기반의 처방을 

활용한 것은 2010년대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형상의학과 관

련된 증례는 증감세가 뚜렷하지 않았다. 그밖에 한약재 기반의 기

능성 음료나 천연물 신약 주사, 균주배양액 등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증례연구가 일부 보고되었다.

③ 침, 한약을 제외한 치료중재에서는 추나 증례연구의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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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number of studies in which acupuncture-related interventions were used. 
This graph represents the number of case reports using acupuncture-related intervention. The bar graph (right y-axis) shows the total
number of case reports published in each period and the line graph refers to the number of case reports according to treatment interventions
used (lines, left y-axis). acu : acupuncture, EA : electroacupuncture, No. : number.

증가가 특징적이었다(Fig. 4). 추나(n=88)의 경우 단독으로 활용된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한의복합치료중재의 하나로서 일상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한방 외용제와 외치법(n=52), 한방

정신요법(n=29), 음양균형장치 사용(n=15), 기공(n=10), 보조기 사

용(n=7)은 시대에 따라 증감세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증례보고 

증가추세선과 유사하거나 적은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2) 단독 사용된 치료중재 중 특이 사례에 대한 분석: 침만을 

사용한 증례보고의 경우 대부분 침 단독 중재로 인한 변화를 관찰

하고자 한 연구였다. 그 외에 한약을 거부하여 침 치료만을 한 알콜

성 간질환 환자에 대한 사례20), Interferone과 Ribavirin 병용요법

을 사용한 만성 C형간염 환자의 부작용을 보고하고 이를 침 치료로

만 변화시킨 사례21), 태연 및 외관 자침, 팔사혈 자락 시의 부작용

으로 나타난 이상감각 및 출혈 증상을 침(음릉천, 혈해)으로 소실시

킨 사례22) 등이 있었다. 

한편, 사암침법을 형상의학적 관점으로 운용하거나23), 사상의

학적 관점으로 운용한 증례24) 는 한의학의 서로 다른 이론을 결합

한 독특한 증례라 할 수 있다. 섬수약침을 국소 마취로 사용하여 

표피낭종을 외과적으로 절제, 봉합한 증례는 현재 한의사들의 드

문 임상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 증례에서는 한의학 외과술 발전의 

계기로 그 의의를 기술하였다25).

5) 한의학 증례연구에서의 환자 사례의 특징에 대한 정성적 분석

(1) 질환의 특징: 증례보고 대상이 된 질환들은 희귀성이 있는 

질환이거나, 질병 자체가 드물지는 않지만 그 치료과정에 대한 정

보를 보고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출판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임상

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증례보고 질환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골격계 외

의 다양한 질환에 대해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이라 하더라도 단순 통증이나 기능 이상 

외에도 골절이나 근골격계 특이질환에 대한 보고가 많았다. 근골

격계 특이질환으로는 샤르코 마르투스 병 환자의 족관절 통증에 

대해 족관절 추나요법을 적용하여 증상의 개선을 보고한 증례가 

있었다26). 또한 턱관절의 불균형을 치료하여 다양한 질환을 개선시

킨 증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골절과 관련해서는 교통사고로 인

한 늑간골절, 경추골절, 다발성골절에 대해 한의복합치료를 시행

해 통증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호전시킨 증례들이 보고되었다. 

또한 발목골절 수술 후, 근위 경골 절골술 후, 원위 요골 골절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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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number of studies by theory used in the prescription of herbal medicine. 
The bar graph (right y-axis) refers to the total number of case reports using herbal medicine, and the line graph refers to the number
of case reports by theory used in the prescription of herbal medicine.

한방재활프로토콜을 수립하여 적용한 증례들이 있었다. 비만에 대

한 관리는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분석된 비만에 대한 28편

의 증례보고 대부분은 치료 중재의 효과를 다룬 내용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사례를 보고한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비만환

자의 절식기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황달에 대한 증례보고와 같

은 것은 임상의들에게 충분히 교육적 가치를 제공할만한 증례라고 

판단된다27). 

종양에 대한 한의학적 관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논

문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종양에 대한 증례는 58

건으로, 2000년 이후부터 출판되기 시작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전체의 64%의 문헌이 출판되었을 정도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한의학을 이용한 암환자들의 관리 및 치료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로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의 표준치료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치

료 증례이며, 그 외 종양퇴축에 대한 증례들도 보고되었다. 실제로 

최근 한의계의 암 치료 방향은 대부분 통합암치료를 통해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과 같은 표준치료의 부작용을 개선하여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인과 관련 증례에서는 특징적인 것은 난임 관련 치료증례였다

(n=5). 환자들은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조기난소부전, 배란장애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의약 중재를 통해 자연임신

에 이르게 된 경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 외에 출산과정에서 한의

약 중재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장28)의 연구에서는 쌍태아 

임신에서 임신 28주에 제대혈행장애로 일측 태아 사망 후에 4주간 

팔물탕을 투여하였다. 그 결과 나머지 태아의 임신기간을 연장시

켜 임신 36주에 건강한 남아를 출산하였고, 산모에게는 별다른 합

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경우 제대 혈행장애에 대한 별다른 

양방적 처치 없이 경과 관찰만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약치료로 

건강한 분만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김29)의 

연구에서는 여신단 제대 첩부를 활용하여 만출력 이상에 의한 난

산을 해소한 증례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이는 산과영역에서 거의 

사라져가는 한의약 중재의 유효성을 보여준 사례로 그 의의가 있

겠다. 또 다른 연구는30) 자궁경부무력으로 인해 자궁경부 원형결찰

술을 권고받았으나 수술을 거부하고 한의치료를 원한 환자에게 한

약을 투여한 증례가 있었다. 그 결과 40주까지 임신유지가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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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number of studies in which other than acupuncture-related and herbal medicine interventions were used. 
The bar graph (right y-axis) refers to the total number of case reports in which treatment interventions other than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are used, and the line graph refers to the number of case reports according to each individual treatment intervention.

며 정상분만 하였다. 이는 한약치료를 통해 과거에 조산을 경험한 

환자에서 수술적 처치 없이 성공적인 임신유지에 기여한 증례로 

의미가 있겠다. 

소아과 관련 증례에서는 매우 다양한 범위의 질환을 다루었다. 

즉, 아스퍼거 증후군, 헌터증후군, WPW 증후군, 신체화장애, 소아

기 류마티스 관절염, 혈우병성 관절증, 마비사시, Krabbe병 등 대

부분 한의 소아임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질환으로, 한의 임상에서 

희귀하고 이전에 드물게 보고된 상태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한편, 특정 질병 상태의 환자에 대한 치료 외에 진단이나 질병 

그 자체에 대한 보고는 비교적 많지 않았다. 진단에 대한 보고는 

4편이 있었는데 그 중 박31)의 연구는 두통으로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컴퓨터 단층 촬영 후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된 증례를 

보고하면서, 환자 5명의 발생 시 증상, 위험 인자, CT 소견 등을 

정리하였다. 본 문헌은 한방의료기관에서 두통 환자 진단, 치료 방

향 결정, 협진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여 실제 임상에서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진료 시 임상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치료중재의 특징: 치료중재와 관련하여 분석된 논문들은 치

료중재로 인한 유의미한 결과의 보고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았

다. 특히 다른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아 한의학 치료를 시도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사례를 보고한 경우가 많았고, 이 때의 한의

학 치료중재는 일상적인 한의치료중재(침, 뜸, 부항, 한약으로 대표

되는 복합적인 치료중재를 함께 사용)에서부터 시작해서 특정 치

료중재 단독 치료, 혹은 흔하지 않지만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새로운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질환 중심이 아니라 치료중재 중심으로, 특정한 하나의 한약을 

통해 다양한 질환, 서로 다른 병증에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한 것을 

보고하는 것은 상한론 처방이나 형상의학 기반의 치료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M-test와 같은 새로운 진단방법에 기반 한 

침 치료를 시도한 것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증례는 한의치료중재 자체의 이상반응에 

대한 증례, 혹은 양방치료중재나 다른 치료로 인해 발생한 이상반

응을 한방치료중재로 호전시킨 증례로 나뉘며, 치료의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한 증례보다는 매우 적은 수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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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총 940건의 한의학 증례보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증례가 치료중재의 효과에 

대한 관찰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희귀성, 난치

성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 증례보고, 혹은 질환 자체는 특별하지 

않더라도 한의약 치료가 흔히 적용되지 않는 질환 및 증상에 대한 

한의치료 증례보고가 많았다. 질환의 종류로는 근골격계 질환을 

다룬 증례가 가장 많았고 순환신경내과 질환, 부인과 질환, 종양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치료중재로는 전통적인 한의치료중재인 

침, 뜸, 부항, 한약 외에도 약침, 추나, 침도요법, 한방 외용제나 

외치법, 한방정신치료요법 등을 비롯해 다양한 중재들에 대해 보

고되었다. 시기별로 약침, 추나, 도침과 같이 증가 경향이 있는 치

료중재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증례보고의 증가추세선과 유사하거

나 적은 수준의 증가세가 관찰되었다. 약 50%의 증례보고에서는 

2개 이상의 한의 치료중재가 사용되었으며, 양방치료와 병용한 것

으로 보고된 연구는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의학 증례보고 연구에 대한 몇몇 리뷰들이 진행된 바 

있으나, 주로 증례연구 보고의 질을 평가하거나13-15), 특정 질환, 

혹은 특정 치료중재의 사용 현황을 조사,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경우가 많았다32,33). 기존의 증례연구를 분석한 연구와는 달

리, 이 연구는 한의학 증례보고 연구에서 다룬 주제를 분석함으로

써 증례보고가 한의학 연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간접

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의학 증례보고의 주제나 특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요인을 관찰할수 있었다. 첫째, 증례보고를 

출판 가능한 학술지의 유무와 해당 학술지의 특성이 증례 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상의학과 관련된 증례는 2000년

대부터 검색이 되었는데, 이는 1999년에 대한형상학회지의 논문

이 발간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hyungsang.or.kr). 또한 

상한론 기반의 처방을 활용한 증례는 201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

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상한론과 관련된 학술지(대한

상한금궤의학회지, kmediacs.com)가 2009년에 창간된 것과 관계

가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 외에도 증례보고 섹션을 정규 컨텐츠

로 제시하거나 증례보고만을 모아 출판하는 학술지(대한내과학회

지)의 존재 여부는 해당 분야의 증례보고 연구를 독려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증례보고 주제와 관련된 트렌드

의 변화는 임상가가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와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1∼2010년 구간에 사암침법, 동씨침법, 체질

침, 분구침법 등 다양한 종류의 침법들을 적용한 증례들이 많이 

보고되었다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추정컨대 한의원 

내원 환자의 침 치료 비중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임상의들이 다양

한 침 치료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학술적 형식을 갖춰 그 

결과를 교류하고자 한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신의료기술로 진입 가능한 치료중재의 발굴과 평가, 그리고 국가 

보험제도 편입과 관련된 의료 정책적 상황 또한 특정 치료중재의 

증례보고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다수의 

한의치료중재는 기존기술로 평가되어 신의료기술로 등재되는 것

이 쉽지 않은 편이다34). 임상근거를 구축하는 것은 신의료기술 등

재에 필수적이다. 증례연구가 꾸준히 지속되거나 급격히 증가한 

몇몇 치료중재는 결국 신의료기술으로 진입(한방정신요법-감정자

유기법) 및 보험제도 내의 편입 논의[2014년 전기식온구기를 이용

한 뜸 치료술의 간접구(기기구술) 포함 기술 인정, 2019년 추나요

법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비록 이러한 요인들

은 본 연구를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된 것이지만, 한의학 증례보고 

연구에 어떤 영향을 실제로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증례보고는 각 시대에서 요구하는 목적이나 역

할에 따라 출판 규모의 변화가 있어왔으며35), 당시 활용 가능한 

과학기술에 따라 진화하여 왔다6). 최근 서사 기반 의학(narrative- 

based medicine)이나 환자 개개인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같은 변

화는 점점 증례연구를 주목하는 흐름을 이끌게 되었다. 의학연구

에서의 증례보고에 대한 위치는 증례보고의 의학적 기여와도 연계

되어 있다. 증례보고의 의학적 기여는 1) 새로운 질병의 인식과 기

술; 2) 이미 알려진 질환에 대한 드문 징후의 인식; 3) 질병 매커니

즘에 대한 설명; 4) 약물이나 치료법의 이상반응이나 유익한 부작

용의 발견; 5) 의학 교육과 점검으로 설명하기도 한다36). 이는 몇몇 

연구에서 제안한3,6,17-19) ‘출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증례’에 대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한의학 증례보고의 경우, 위

의 기준보다 좀 더 치료중재 그 자체의 특수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새로운 질병’이나 ‘이미 알려진 질환의 드

문 징후’에 대한 인식이나 발견 이라기보다는 ‘한의학적 치료가 드

문’ 질병이나 징후에 대한 한의학 치료의 적용이 한의 증례보고에

서 다루고 있는 주된 주제였다. ‘한의학적 치료가 드문 질병/징후’

인지 여부는 증례를 보고한 임상의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많은 논문에서 해당 증례 보고의 동기나 목적이 “다른 

치료(주로 양방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에 큰 변화가 없거나, 

불만족스러워 내원한 환자의 치료”임을 추정할 수 있는 언급이 있

었다. 한의학의 보완재(complementary goods), 대체재(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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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tute goods)로서의 역할이 결국 한의학 증례보고에서 다룬 주제

의 성향을 이끌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의임상에서 주로 볼 

수 없는 질환이나 증후에 대한 보고가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는 경

향은 증례보고가 주로 특별한 사례에 우호적이라는 사전지식에서 

기인한 것이거나 증례보고를 주로 작성하는 한의사나 연구자들이 

주로 병원급에 근무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또한 추후 구체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한의계의 의료제도적 제약도 한의학 증례보고 주제의 특

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문헌에 따르면 증례보고에 적

합한 증례를 가름하는 핵심 요소에 대해 ‘질병과정 자체가 드문 

것’, ‘희귀성과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징후나 합병증의 증상’ 및 

‘환자를 돌보는 참신한 접근 방식’, 그리고 이를 통한 ‘독자의 흥미

와 교육적 가치’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진단 

관련 의료도구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6). 그러나 

일선의 한의사들은 질병과정이나 증상을 객관적으로 보고할만한 

도구, 특히 진단과 관련한 의료기기의 사용에 법적인 자유가 일부 

제한되어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발달된 기술의 여파로 인해 증례

보고 출판에 임상 관련 이미지와 비디오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

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나6), 양방 의사와의 협업, 혹은 병원급

의 의료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현실적 장벽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한의학 증례논문을 

전수 조사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한의계에 발표된 모든 증례논

문을 수집,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의학 분야에 

특화된 한 개의 검색엔진만을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또한, 검색 전

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검색엔진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분석에 사용할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이 다소 정제되지 못한 형태

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거의 1,000편에 육박하는 증례보고를 수집

할 수 있었으나, 누락된 증례보고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색된 논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증례보고만을 보고하는 특별호

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거나, 증례보고 연구를 특히 많이 출판하는 

학술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증례보고에 대한 

상세한 검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학술지의 특성에 따라 

수기 검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질환의 분류 기준이나 

치료중재의 분류 기준에 대한 모호함이 있다. 우리는 증례가 다루

고 있는 주제나 특성을 질병을 가진 환자(patients)와 이들에게 제

공된 치료중재(intervention)를 바탕으로 양적 분석을 한 후, 그 

안에서 중요한 함의를 정성적 방법으로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그

러나 증례보고에서 다뤄지는 질병이나 증후, 치료중재의 종류가 

너무 광범위하여 이를 임의로 구분하고 분류, 추출하는 과정이 필

요했다. 예를 들어, 질환 분류의 경우,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의 

근거중심한의약 DB의 분류기준을 기반으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

서 근골격계 질환을 침구과와 재활의학과로 배정할 때 저자의 주

관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다. 연구자간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

기는 하였으나, 향후에는 좀 더 명료한 기준을 통해 증례보고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분류 

기준의 모호함뿐 만 아니라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도 주관적인 판

단을 완벽하게 배제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한의학과 양의학의 

협진과 관련해서 명료하게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

였다. 이에 저자들은 가능한 한 기술된 내용에 의존하여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학계에서 합의된 뚜렷한 방법론이 제시되

지 않는 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증례보고의 출판이 활성화되는 것은 한의학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상의들의 연구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의학연구방법론 툴에 갇혀 드러낼 수 없는 한의학만

의 고유한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증례보고 

연구를 통해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

는 증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서 나의 진료를 발전시키고, 한의

학 연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결    론

다양한 증상과 질병에 대해 한의치료중재를 적용한 한의학 증례

보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증례보고는 의학의 기

본적인 요구, 참신함을 감지하여 새로운 과학적 가설을 생성하는 

강점이 있다. 현재의 한의학 증례보고 연구는 아직까지 이러한 강

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어떤 증례를 보고하는 것이 출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환자 사례인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진단 도구와 과학기술

을 활용하여 한의 증례보고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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